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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해수청, 
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공사 착수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이재영)은 10월 22일(화)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

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건설공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.

동해항은 강원도 최대 무역항으로서 국내 무역항을 통해 수송되는 석회

석과 시멘트를 각각 99.6%와 22.7%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

거점 항만이다.

동해신항 건설사업(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건설)은 2013년부터 추진된 동해

신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, 2028년까지 총 2,320억원을 투자하여 화물부두

(기타광석부두 7만톤급 300m, 잡화부두 5만톤급 300m)을 건설하는 사업이다.

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“동해신항 화물부두 건설사업을 통해 산

업원자재인 기타광석 등의 수·출입 활성화,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

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.“라며, ”기타광석부두 및 잡화

부두를 적기 조성하여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이자 북방교역 거점항만

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“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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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사업개요

□ 사업개요

ㅇ (목 적)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개발을 통해 동해항 체선율 해소

및 국가기간산업 원자재 지원 허브항 육성

ㅇ (규 모) 기타광석부두 5만톤급 1선석, 잡화부두 7만톤급 1선석 등

ㅇ (공사기간 /총사업비) 착공 후 42개월(‘24.~’28.) / 2,320억원

□ 위치도 및 조감도


